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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이 기도가 된 땅에서는 

형벌도 지고지순한 축복이었으니

오천년의 눈물 그렁한 전설이 흘러서

산을 움직이고 물길을 바꾼다

한사코 아니라 아니라 했으나

하늘을 여는 일은 언제나 폭설이었다

손 모아 쌓아올린 하늘 닿는 돌탑이었다

싹터서 숲을 만든 씨앗들의 간절한 노심초사였다

내 진즉, 

씨앗 같은 조선의 어미가 되고 싶었다

하늘에 무릎 꿇어 수태한 지난밤은

조선의 억조창생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

내 벌써 맵고 독한 사랑을 앓았느니

폭설의 장막에도 연모의 눈빛을 들키고 말았다

이십 날 하고도 하루라는 물을 건넜다

눈보라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

萬年세월 조선을 분만할 수 있었다

 

아무리 차갑고 사나운 북풍한설인들  

태중 아기의 발길질을 어찌 막으랴  

생살이 찢기고 육천 매듭에서 움트는 고통은

박달나무 푸릇한 아기가 태어나는 일 

세상을 꽃피우고 향기 짓고 열매 맺는 일이었다

태백산 같은 오천년은 거룩하고 장엄했다 

눈물은 마늘로 크고 눈보라는 쑥 잎으로 나풀거렸다

마늘과 쑥의 몸에서 

만년세월을 거느린 영웅이 자랐다

말갈기 날리며 지평선을 달리고 산맥을 넘었다

아사달의 사직은 사시사철 배가 불렀다

더불어 바람과 비구름이 백성을 돌보고 산천초목을 길렀다 

큰곰자리 별에서 콩 한 동이를 불리고

환웅의 높은 하늘에 가득 뿌렸다

끝날 줄 모르는 그리움과 오랜 세월 사귀면서

가슴이 빠개지고 허리가 휘도록 별을 뿌렸다

발톱이 갈라져 나무뿌리가 될 때까지

사막을 건너는 낙타처럼 울었다 

오천년을 맞닥뜨린 거친 바람과 맞 샅바를 잡았다  

젖 먹던 힘이 산을 움직인다 물길이 바뀐다

나, 이제

오천년을 살아낸 박달나무로 서서 

말발굽소리 우렁찬 나라의 시작을 다시 낳으리라

처음이 끝이 되고 끝이 처음이 되는 

대문 넓은 오천년의 하늘을 새롭게 열치리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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